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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공부하다 미술로 전향했다. 뒤셀도르프 미술아카데미에서 
요셉 보이스에 사사한다. 1984년에 뒤셀도르프 파리 
이스라엘에서 개인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키퍼는 과거사와 
논쟁하며 현대사에서 터부시되는 주제를 다뤄 왔다. 홀로코스트 
등 나치 통치와 연관된 주제들이 그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다. 
대지 신화 기억 등 전후 독일이 직시해야 했던 문제에 천착했다. 
키퍼의 작품은 18~19세기 독일 낭만주의와의 정신적 연결을 
지적할 수 있지만, 구리 재 점토 납 유리 꽃 모래 해바라기 짚 
사진 책 등 다양한 소재를 생생하게 사용해 화면을 두꺼운 층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신표현주의를 대표한다. 키퍼는 
회화라는 매체로 독일의 어두운 역사적 기억과 정면으로 대결하려 
했다. 이때 문학가의 상상력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 많다. 특히 
아우슈비츠를 다룬 파울 첼란의 시 ‘죽음의 푸가’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파시스트 이미저리(imagery)’로만 통하던 도상의 
전통을 복원시켰다. 그것은 전후 독일 사회가 스스로 부과했던 
억압 장치를 해체하는 시도이기도 했다. 2015년 퐁피두센터 
등지에서 탄생 70주년 회고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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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19년 11월호 특집 「1999-2019 Contemporary 
Artists 100」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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